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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hibition Titles: Jörg Immendorff_Paintings & Sculptures 1972 – 2005 

 

2. Exhibition Dates: 2005.11.18 ~ 2006. 2. 5 (ARARIO, Korea) 

2006. 4. 1 ~ 2006. 6.18 (ARARIO BEIJING, China) 

 

3. Opening reception: November 17th

 

, 6:00pm 

4. Total Number of Works in Exhibition   about 40  

 

5. Exhibition Concept  

 

 

During the last one and a half years, ARARIO has been focusing its attention to the exhibitions like Thomas 

Ruff, Sigmar Polke, Cold Hearts_Artists from Leipzig, and Dr. Socrates_Jonathan Meese which revealed the 

various tendencies of German contemporary art scenes. Preparing the solo-exhibition of Jörg Immendorff, 

it also became our big challenge to represen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 vast range of works of a complex 

artist who made a mark in the development of German contemporary art.  

 

Immendorff was born in Bleckede(Germany) in 1945, the year when World War Ⅱ ended. There have been 

constant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changes in Germany since the territorial division of East and 

West Germany after the war, and Immendorff has witnessed the history of this period since his birth. He 

believed it as a social duty as an artist to reform the German contemporary history and the life and 

mentality of Germans after the World War through his works.  

 

The most fundamental problem for him is why he is making something. His works could not help being 

political because he lived in a period when political problems were major issues. Immendorff says, “What’s 

the reason I paint? What is the purpose of the work I carry out every day? Only be seriously asking 

ourselves why we are doing what we are doing can we make more meaningful paintings”  

In the 1960s when he was a student, Immendorff was influenced by Joseph Beuys and made a lot of 

performances under the name of “LIDL”. He started making paintings more seriously from 1970s and his 

early paintings were composed of images and texts which seemed like political posters about art and 

politics until the mid 70s. While the works of the 1970s and 1980s were mainly about politics, the works 

from the late 1980s with the German Unification shows more personal aspects. From the 1990s works 

become a mixture of personal, political, and pure aesthetical elements. Immendorff was diagnosed with 

Lue Gehrig’s disease in 1998, which resulted in a disorder of his left hand. He started to paint with hi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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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and as a result, detailed depictions became impossible. His paintings after the end of 90s have used 

simpler images with focus on much deeper symbolism and philosophy.  

 

 

This exhibition is composed of 30 paintings and 10 sculptures from 1972 to 2005 by Immendorff and the 

show will travel from ARARIO, Korea to ARARIO BEIJING in China. It is a great honor for us to show the 

works of a living artist's entire life and we want to express our gratitude to Immendorff for giving us this 

opportunity and we hope this exhibition could influence lots of people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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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 제목: 요르그 임멘도르프: 1972년~2005년 

(Jörg Immendorff: Paintings & Sculptures 1972 - 2005) 

 

2. 전시 기간: 2005. 11. 18 ~ 2006. 2. 5(한국) 

 2006. 4. 1 ~ 2006. 6. 18(베이징) 

 

3. 오프닝 리셉션: 2005. 11. 17. 6:00 PM 

 

4. 총 작품 수: 40점 

 

5. 전시 컨셉 

 

“예술은 보편적인 것 이다. 이런 말은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술은 물질 이상

의 어떤 것으로써, 그것은 우리 정신에 관한 것 이다.” 임멘도르프, 2003 

 

안젤름 키퍼나 게오르그 바젤리츠와 같은 신독일 표현주의의 주요 인물로써, 요르그 임멘도

르프의 작품들은 1970년대 처음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1960년대 요셉 보이스 아래

에서 공부한 임멘도르프는 자신의 회화 작품을 통해 그것의 순수성 보다는, 회화가 지닌 개

념성과 사회적인 가능성에 더욱 집중을 한다. 그의 작품들은 전후 독일인들이 겪어야만 했

던 정체성의 위기, 미술에 있어서 현대성(Modernity)의 문제, 그리고 예술가가 지닌 정치적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신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임멘도르프 작품의 특징은 사실에 기반한 상징주의로써, 이것은 신화 만들기(Myth-making)

라고도 말해질 수 있다. 임멘도르프 특유의 매우 복합적인 상징체계 속에서, 그의 작품들은 

실제 세계에 대한 하나의 은유로써 읽혀질 수 있다. 독일의 상징인 독수리와 십자가, 구소

련을 상징하는 낫과 노동 계급을 상징하는 주먹과 같은 정치적인 도상들, 창조를 상징하는 

계란과 연금술을 상징하는 황금색, 변신을 상징하는 원숭이와 같은 예술적인 도상들 임멘도

르프의 작품에서 다양한 실존 인물-정치인, 예술가, 소설가-들 이미지와 뒤얽히며, 정치, 

사회, 예술에 대한 다양한 언급을 한다. 이와 같은 상징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

한 사실의 기록이 아닌, 역사와 현실의 ‘재구성’으로, 임멘도르프의 작품에 있어 핵심은 바

로 우리 시대의 정치와 예술에 대한 임멘도르프 자신의 ‘도덕적 재구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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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멘도르프 작품 스타일은 회화적 표현주의와 정치적인 카툰(cartoon)의 중간 지점에 놓여 

있다. 임멘도르프는 자신의 캔버스 위에 존재하는 각각의 이미지들을 극단적으로 그래픽화 

시키면서 자신의 회화를 20세기의 시대정신을 기록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그의 

작품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며, 현대의 전반적인 시대정신에 대한 작가 개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커멘트가 가미되어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임멘도르프는 “오늘날의 사람들

은…80년 우리가 곧잘 가졌던 질문들-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매일매일 

수행하고 있는 일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에게 

있어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만들고 창조해내는 것 이상의 그 무엇 이다. 

그것은 한 개인이 사회와 역사에 충격을 주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써, 사회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세계와 대항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형성해 가는 것. 임멘도르

프에게는 여기 바로 삶의 의미가 있으며, 예술가의 존재 의미와 역할이 놓여 있다.  

 

이번 아라리오의 전시 “요르그 임멘도르프(Jorg Immendorff: The Works from 1972 to 

2005)”에서는 임멘도르프가 제작한 전 시기의 작품들이 모두 보여지게 되며, 이 전시는 한

국에서의 전시를 끝내고 아라리오 베이징(ARARIO BEIJING)으로 옮겨 전시된다. 전후 독일

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정체성의 위기, 미술에 있어서 현대성(Modernity)의 문제, 그리고 예

술가가 지닌 정치적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신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임멘도르프의 작품들 

전반을 한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큰 영광이라 생각한다. 불치병

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한국 방문을 준비했던 임멘도르프의 삶에 대한 강한 

의지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전시를 방문하는 모든 관객들이 그의 작품을 대하며 임멘도르

프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술이 지닌 사회적 의미와 예술가가 지닌 역할, 그리고 진정한 예

술가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